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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ith Community Education for Shalom in Conflict 
Society : Focusing on ABCD, A.I 4D, and Dialog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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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of study: This study seeks practical ways to resolve conflicts between church and 
religious community members in modern society living in an age of division and conflict.
Research content and method: First, the phenomenon and causes of a society of division 
and conflict were examined. Second shalom was studied to restore division and conflict. 
Third values were discovered along with the ABCD theory for the development of an as-
set-based community in order to solve a society of conflict with shalom. 4D cycle strategy of 
A.I. Fourth in order to restore the conflicts of the faith community to shalom, the ABCD 
theory and the 4D of A.I. were presented with ways to manage conflicts, minimize division, 
and restore shalom through dialogue and storytelling tools.
Conclusions and Suggestions: The various conflicts in our society can be restored when all 
Christians discover their vocation and talent through the method of dialogue for shalom, sol-
idarity as a community of faith, and achieve shalom.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ducate 
the Shalom faith community through dialogue for Shal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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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사회의 샬롬을 위한 신앙공동체 교육 : 
ABCD, A.I 4D, 대화를 중심으로

정하은
(하심공동체)

논문 요약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분열과 갈등의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사회에서 교회와 신앙공동체 구성원들이 갈등
을 풀어 갈 수 있는 실천적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다. 
연구 내용 및 방법 : 먼저 분열과 갈등사회의 현상을 살펴보고, 둘째, 분열과 갈등 회복을 위한 샬롬에 
대해 연구하였으며 셋째, 갈등사회를 샬롬으로 풀어나가기 위해 자산기반 지역공동체 발전을 위한 ABCD 
이론과 함께 가치를 발견하고 꿈꾸고 실행하고 실천하는 A.I의 4D 사이클 전략을 설정하였다. 넷째, 신앙
공동체의 갈등을 샬롬으로 회복하기 위해 ABCD 이론과 A.I의 4D에 대화와 이야기 도구로 갈등을 관리하
고 분열을 최소화하며 샬롬을 회복해 가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결론 및 제언 : 사회와 신앙공동체가 가진 다양한 갈등과 분노를 풀어가고 최소화하려면 진정성 있는 대
화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샬롬을 이루어가야 한다. 

《 주제어 》
갈등, 샬롬, ABCD이론, A.I 4D사이클,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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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들어가는 말

우리는 포스트모던 사회에서 4차 산업혁명 과학기술의 발달로 초연결성사회를 살아가고 
있지만, 각 개인은 갈등과 분열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조선일보와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가 진행한 ‘2022 대한민국 젠더 의식 조사’에 의하면 전체 응답자의 
66.6%가 ‘한국 사회 남녀 갈등이 심각하다’고 응답했고, 그중 20대가 다른 세대보다 남녀 
갈등의 현실을 79.8%로 크게 공감하고 있었다(김윤덕, 2022). 또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서 조사한 ‘사회통합 실태진단 및 대응 방안연구’에 따르면 한국 사회통합 척도에 대한 응
답은 10점 만점에 4.17이었다. 사회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젊은 세대일수록 높았고, 한국의 
전반적인 갈등수준은 ‘심하다’라고 80%가 답했다(연합뉴스, 2019). 기사를 통해 확인하지 
않아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은 세대, 남녀, 노사, 인종, 민족, 국가, 종교, 업종 간 등 
다양한 형태와 모양으로 갈등이 편재해 있다. 

이러한 현실에 대해 스윗(Leonard Sweet)은 사람들이 서로 어울리는 기술, 함께 사는 
기술을 잃어가고 있다고 진단하였고(레너드 스윗, 2007, 14), 김난예(2014)는 현대사회 문
화가 다양하게 발전했지만, 그 문화로 인해 오히려 소외감과 공허함이 더 크게 자리 잡았고 
공감의 능력을 상실했다고 진단하였다(김난예, 2014, 26-30). 이향순(2019)은 타인에 대한 
공감 상실로 불평등과 억압, 착취와 폭력 같은 아픔이 만연하게 되었다고 한다(이향순, 201
9, 406). 즉 관계적 인간이 관계로부터 오는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면 최첨단 과학기술이 발
전하고, 먹을 것들이 풍족해도 서로를 향한 분노와 갈등으로 삶이 파괴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사회와 교회 속에 만연한 분노와 갈등을 어떻게 극복하고 회복시킬 수 있을까? 
이 논문은 먼저 분열과 갈등사회의 현상을 살펴보고, 분열과 갈등 회복을 위한 샬롬에 대해 
연구하였으며, 갈등사회를 샬롬으로 풀어가기 위해 자산기반 지역공동체 발전을 위한 ABC
D이론과 가치를 발견하고 꿈꾸고 실행하고 실천하는 A.I의 4D 전략을 설정하였다. 마지막
으로 신앙공동체의 갈등을 샬롬으로 풀어가고 회복하기 위해 ABCD이론과 A.I의 4D에 대
화 도구로 갈등과 분열을 최소화하고 샬롬을 이루어가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Ⅱ. 갈등사회의 현실

1. 갈등 이해

인간이 살아가는 곳 어디에나 갈등이 존재한다. 갈등(葛藤)이란 칡(葛)과 등나무(藤)가 서
로 얽히듯이 일이나 사정 등이 복잡하게 뒤얽혀 화합하거나 연대하지 못하고 반목하는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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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다. 갈등(conflict)은 라틴어 conflictus의 과거분사인 configere에서 유래되어 com
(together)과 fligere(to strike)가 결합하여 서로 부딪히거나 때리는 것(Strike together)을 
의미한다(The American Heritage Dictionary, 1996, 396). 즉 갈등이란 어떠한 상황이
나 환경, 가치관이나 의견에 대한 불일치, 반대, 투쟁, 문제의 상황 등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갈등 중에 내적갈등은 본능과 자아의 갈등 혹은 자아와 초자아와의 갈등처럼 본능과 이성, 
정신과 마음의 작용에 의한 갈등이다. 외적갈등은 나와 타인의 관계에서 정치적, 성격적, 성
향적, 역할적, 민족적, 인종적, 종교적, 가치적, 경제적, 구조적 등 다양한 차이로 발생하는 
어려움이나 문제로 개인과 개인, 개인과 집단, 집단과 집단, 국가와 국가 등 다양한 집단이
나 형태로 드러난다(Barki & Hartwick, 2004, 216-244). 

내적갈등과 외적갈등 외에도 영적 갈등이 존재한다. 성경에 ‘갈등’이라고 표현되지 않았으
나 Conflict로 표현된 곳이 있다. 하박국 1:3은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고 부르짖으며 
갈등 상황이 변론과 분쟁으로 표현되었고, 고린도후서 7:5은 바울이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
으로는 두려움이었다’라고 자신의 상황을 표현하며 외적 내적갈등을 드러냈다. 갈라디아 5:
17은 육체의 소욕과 성령이 서로 ‘대적’한다며 영적 갈등을 드러낸다. 마26:41에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다’고 예수는 영적 갈등을 표현하셨다. 

갈등에는 갈등을 유발하는 당사자들이 있다. 내적갈등은 인간의 기본욕구를 따르려는 본
능과 그것을 도덕적 윤리적으로 제어하는 이성 사이에서 발생하며, 외적갈등은 나와 이해관
계를 달리하는 타인 사이에서 발생한다(최해진, 2004, 28). 또 갈등은 개인이든 집단이든 
어떤 형태로든 상호의존적 관계에서 영향을 주고받고 있을 때 발생한다(정주진, 2010, 86). 
그러나 아무리 문제가 크고 심각하더라도 이해당사자 중 한쪽이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면 그 
갈등은 발생하지 않는다(김태홍 외, 2005, 11).

갈등을 해결하는 유형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크게 경쟁, 협력, 회피, 순응, 타협으로 나타
난다. 갈등이 상호 간 파괴적이고 폭력적 결과나 행태로 표출되기도 하지만 부정적인 것만
은 아니다. 체제나 질서를 변화시키거나 발전시키는 촉매제가 되기도 하고, 동기부여나 도
전의식 등을 자극하기도 하며, 의견충돌을 통해 더 좋은 생각이나 사고를 하게 되어 변화의 
추진력을 갖는 순기능도 있다(안광일, 1994, 203-211). 또한 갈등을 무조건 극복해야 할 
문제가 아닌, 관리해야 하는 문제로 바라보는 관점을 갖는 것도 중요하다. 갈등을 부정적으
로만 보기보다 건강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관리하게 된다면 발전적 동력으로 삼을 수 있다.

 

2. 갈등과 분노 사회

갈등과 분노가 도를 넘어가고 있다. 뉴스1과 빅테이터 분석업체인 타파크로스(Tapacr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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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한국사회의 갈등을 정치적 이념, 젠더, 세대, 불평등, 일터 등 5개 유형으로 분류하여 조
사한 결과, 진영갈등은 2019년 67.1%에서 2022년 상반기까지 72.5%로 상승하였고 젠더갈
등은 동일한 기간동안 14.5%에서 15%로, 불평등지수는 6.6%에서 9%로, 일터의 갈등은 2.2%
에서 5.3%로 상승하였다(뉴스1, 2002).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정치·경제·사회 분야를 종합해 ‘갈등 지수’를 산출한 결과,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3위였다(김영배, 2021). 한국리서치가 2023년 한국사회의 갈등수준을 조사한 결
과 여야(보수와 진보)의 이념으로 인한 갈등 94%, 경제적 빈부격차 갈등 88%, 정규직과 비
정규직 84%, 기업가와 노동자 간 갈등 88%, 세대 간 갈등 84%, 수도권과 지방의 지역갈등 
80%로 모든 영역에서 갈등이 고조되어 있다(정찬, 2023). 이러한 분석들은 우리가 살아가
고 있는 현실이 통합과 연대의 사회가 아닌 분열과 갈등의 사회란 것을 알게 해준다. 

기사나 언론을 통하지 않아도 다양한 이유와 기준으로 우리가 체감하는 갈등은 너무 다양
하다. 종교와 사상, 정치적 성향, 성별과 나이뿐 아니라 젠더, 지역, 세대, 노사, 이념 갈등 
등 각처에 갈등이 만연해 있다. 이뿐 아니라 윗사람이나 연장자를 비하하는 ‘꼰대’, 다른 사
람 신경 쓰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젊은 세대를 비꼬는 ‘MZ세대’ 등 갈등이 
언어적 표현으로도 드러나고 있다. 이런 현상은 기독교 안에서 교파 간의 갈등과 교회 간
의 갈등에서도 나타난다. 교회 안에서는 교회의 직분과 위계 제도로 인한 갈등이 생겨났다
(Moltmann, 2011, 41). 교회의 직분은 성도들에게 인정과 존경을 받는 욕망의 자리로 변
질되고, 직분을 이용한 지배적 형태가(정성욱, 2018, 115-117) 성도들끼리의 갈등 원인이 
되었다. 

다양한 갈등은 불특정다수를 향한 분노와 폭력으로 드러났다. 2023년 7월 23일, 신림역 
인근에서 한 남성이 무차별적으로 칼을 휘두르는 바람에 한 명이 사망하고 세 명이 상처를 
입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8월 3일, 분당 서현역 근처에서 한 남성이 차량을 이용해 인도로 
돌진하여 한 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네 명에게 상처를 입혔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범인
은 불특정 다수에게 무차별적으로 칼을 휘둘러 행인 7명에게 상해를 입혔다. 이 사건들을 
기폭제로 인터넷에는 수많은 묻지마 폭행 혹은 살인예고가 등장하였다. 2023년 8월 4일 강
남역 살인예고, 8월 7일 혜화역 한 남성의 살인예고, 8월 9일 동대구역 살인예고 등 살인
예고를 올린 사람 중 실제로 흉기를 소지하고 다니다 경찰에 붙잡힌 이들도 있었다. 범행자
들은 특정인을 향해 원한을 가진 것이 아니라 그저 사회에 대한 불만, 변하지 않는 사회와 
현실 등에 대한 갈등과 불만이 쌓여 폭력적으로 폭발한 것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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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갈등 회복을 위한 샬롬

세대, 성별, 지역과 연봉, 정치적 성향과 직업, 직분과 교파의 다름으로 생겨난 다양한 갈
등들, 그리고 각자의 이해관계에 얽혀 생겨난 갈등들을 회복하고 관계에서 평화를 이루며 
세상과 사회, 문화와 정치, 경제와 종교 안에서 평화와 연대를 이루어 가는 방법이 무엇일
까? 모든 갈등을 넘어 평화를 이루고 연합하는 방법은 ‘샬롬’의 회복이라 할 수 있다. 

1. 샬롬, 평화의 원형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
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 뗀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고 함께 사는 모습은(이사야 11:6-8) 샬롬(Shalom)의 상태
를 보여주고 있다. 함께 살 수 없는 이리와 어린양이 함께 살고 표범과 어린 염소, 사자와 
송아지가 함께 있을 뿐 아니라 먹는 것으로 싸우거나 갈등하지도 않고, 힘이 없는 어린아이
는 사자와 짐승들과 독사들과 어우러져 함께 놀 수 있는 평화와 연합이 이루어지는 세상, 
이것이 샬롬이다. 샬롬은 인종·세대·민족·지역·나이·직분·성별·직업 등 모든 다름과 차이를 뛰
어넘어 화합하고 연대하는 동력이며 갈등을 회복하는 원천의 힘이다. 

‘샬롬’은 하나님과 인간, 하나님과 세계, 인간과 인간, 인간과 세계의 모든 관계가 사랑과 
정의, 평화와 기쁨으로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Plantinga, 1998, 35). 샬롬을 ‘평화(Peace)’
라는 단어로 표현하는 것은, 그 의미를 너무 단순하게 한정하는 것이다. 히브리 사전에서 
샬롬은 ‘평화, 복지, 안전, 완전, 건전’ 등을 의미하고, 신체적 안전으로서의 샬롬, 질병과 
아픔이 없는 건강한 육신 상태로서의 샬롬, 전쟁과 억압이 없는 상태로서의 샬롬이다(민영
진, 1995, 13-15). 또한, 전쟁과 폭력, 갈등과 분열이 없는 상태뿐 아니라 억압이나 착취가 
없고 정의와 공평, 사랑과 환대, 평안과 기쁨이 존재하는 상태, 즉 다양하고 광범위한 의미
를 포함하는 상태가 ‘샬롬’이다(조은식, 2004, 145). 히브리 예언자들은 하나님과 인간, 인
간과 인간, 인간과 피조세계의 관계에서 정의와 공의, 사랑과 연합으로 분열과 분쟁, 갈등과 
분노가 사라진 상태를 샬롬이라 표현하였다(Plantinga, 1998, 13-15). 샬롬은 하나님과의 
사랑, 정의, 연합의 관계 속에서 전쟁과 폭력, 억압과 핍박, 갈등과 분열이 사라지고 사랑과 
기쁨, 평안과 희락, 화해와 환대가 이루어지는 총체적인 평화의 원형상태라 할 수 있다. 

2. 샬롬, 하나님 나라의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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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는 이 땅 가운데 만연한 차별과 갈등, 불의와 폭력을 평화와 연대로 회복시키며 위로
와 기쁨을 선포하셨다. 이는 먼 미래에 이루어질 유토피아적 세상이 아니라 지금 여기, 바
로 이 자리에 이루어질 하나님나라로 선포한다. 누가복음 4장의 사명선언문은 우리가 가게 
될 ‘공간’으로서의 하나님나라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로서의 하나님나라였다. 
현실에서 분노와 분열, 갈등과 차별, 억압과 핍박, 절망과 좌절은 하나님나라의 샬롬을 통해 
위로와 기쁨, 소망과 희망, 회복과 연대로 변화된다. 

하나님 나라의 샬롬은 먼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
진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곳이다(김세윤, 2003, 51).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곳은 불의가 정의로, 폭력이 화해로, 분열이 연대로, 갈등이 환대로 변화됨을 의미한다. 둘
째, 하나님나라의 샬롬은 먼 나중에 임하게 될 어떤 추상적인 역사가 아니라 현재 바로 지
금 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역사이다. 예수는 “미래적 현재”인 하나님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함과 동시에 “현재적 미래”로서 지금 이 자리에 벌써 실현되고 있음을 선포한다. 따라
서 샬롬은 지금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고 있는 갈등과 분열을 지금 이 자리에서 원래 상태
인 샬롬으로 회복시키는 역동적인 힘을 갖는다. 셋째, 샬롬은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롬 14:17). 인간이 오랜 세월에 걸쳐 축적하고 쌓아온 전통이나 규율, 율법
이나 종교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의를 행하고, 평화를 누리
며, 기뻐하는 삶을 누리는 것이다. 

3. 샬롬, 관계의 회복

샬롬을 개인적 차원과 공동체적 차원에서 살펴볼 수 있다. 개인적 차원의 샬롬은 개개인이 
누리는 장수, 질병이 없는 건강한 상태, 심리적 안정, 외부의 억압이나 공격이 없는 상태, 그
리고 삶의 번영과 평안이 샬롬이다. 공동체적 차원의 샬롬은 개인과 개인, 개인과 공동체, 
공동체와 공동체,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와의 관계 속에서 상호 간의 우호적 관계, 호의
적 관계, 비폭력을 바탕으로 한 상호 존중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상태이다(Duchrow, Liedke 
& Shalom, 1989, 118). 

이는 인간과 인간, 인간과 공동체,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 간의 존중과 인정을 바탕으
로 하는 비폭력적인 평화 관계를 넘어 안녕과 연합, 환대와 평화를 의미하며 갈등과 대립, 
전쟁과 폭력이 없는 상황적 차원뿐 아니라 관계적 차원에서 평화와 안녕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폰 라드(G. von Rad)는 자신의 논문에서 샬롬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어떠한 ‘상
태’라기 보다 ‘관계’를 의미한다고 주장하였다(G. von Rad, 1961, 402-406). 샬롬을 관계
적 측면에서 바라본 아트킨슨(D. Atkinson) 또한 평화는 올바른 관계 속에 존재하며, 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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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평화란 올바른 관계 속에서 발생되고 지속되며, 올바른 관계란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인간과 환경 속에서 정의와 평화로 드러나는 관계를 의미하였다(Atkinson, 1992, 15
9). 월터스토프(Nicholas Wolterstorff)는 샬롬은 하나님과의 관계, 자아와의 관계, 이웃과
의 관계, 세상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과의 관계 안에서 적대나 분노, 분열이나 갈등이 없는 
상태이며 동시에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 속에서 행해지는 정의와 기쁨을 누리는 것을 샬롬
이라 한다(Wolterstorff, 2007, 143-150). 샬롬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타인과의 관계가, 세상 모든 피조물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다(김균진, 2016, 263-267).

샬롬은 폭력이나 살인, 전쟁이나 대립, 갈등과 분열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사회적 장치
를 보장하는 소극적 의미에서의 평화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정의와 공의, 사랑과 연합을 실
천함으로 경험하는 평화를 모두 포함한다. 샬롬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이 하나
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탕으로 다른 인간과 세상 피
조물과의 관계 속에서 평안과 안정,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상태이다. 샬롬은 하나님의 정의
와 평화를 통해 ‘상태적 개념’으로서의 샬롬 뿐 아니라 ‘관계적 개념’으로서 모든 평온한 상
태, 평화를 이루는 상태를 포함한다. 

Ⅳ. 갈등 해소를 위한 이론 전략 및 도구

1. ABCD(Asset Based Community Development) 이론

ABCD이론은 미국 노스웨스턴대학교의 그레츠만과 맥나이트(Kretzmann & McKnight, 
1993)가 공동체가 소유하고 있는 자산(asset)을 중심으로 지역공동체 발전이 이루어져야 함
을 강조한다. 자산은 크게 개인의 능력, 시민조직, 지역기관 그리고 기타자산으로 구분한다. 
개인의 능력이란 개인이 가진 재능과 교육적 배경, 기술과 지식 등을 의미하고, 시민조직은 
종교나 문화, 운동이나 예술 등과 같은 다양한 목적을 가진 모임을 말한다. 지역사회는 민
간기업이나 행정기관, 학교, 소방서, 교회와 같은 공적 기관들이며 기타자산은 물리적 구조
적 특성을 가진 건물, 도로, 자연, 환경을 지칭한다. 따라서 자산기반 지역공동체 개발의 A
BCD 이론은 지역사회가 이미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발견, 동원, 활용하여 지역사회의 문제
를 해결하는 방식이다. 

ABCD 이론은 5단계를 통해 활성화된다(Kretzmann & McKnight, 1993, 345-354). 
첫째, 자산의 지도화(mapping asset)로서 지역사회의 자산의 역량을 이해하고, 자산의 지
도화를 통해 가지고 있는 어떤 자원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알게 된다. 둘째, 관계
구축(Building relationships)으로 자산의 지도화로 파악된 자산들이 서로 긴밀한 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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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을 수 있도록 연관시킨다.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을 위해 각각의 개인들이 연결되고 시민 
모임이 학교나 공공기관과 연계되고 다양한 사적·공적 모임들의 관계를 서로 형성시킴으로 지역
사회의 문제는 더 쉽게 해결되며 활발하고 역동적으로 변화될 수 있는 기초가 된다. 셋째, 정
보 공유의 활성화(Mobilizing for economic development and information sharing)
이다. 이는 지역사회의 자산과 개인의 재능을 연결하여 각자의 능력과 기술에 맞게 지역사
회가 가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주는 단계이다. 넷째, 실행이다. 각 지역사회
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계획과 비전을 자산과 연계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
도록 하는 단계이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를 지원하는 외부 자원의 활용(leveraging outside 
resource to support locally driven development)이다. 상위 네 단계를 통해 각자의 재
능과 역량이 지역사회의 다양한 모임 및 단체들과 연계되어 다양한 시너지효과를 발생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한 후 외부 자원과의 결합을 통해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다(한상일, 김
경희, 2013. 153-180). 

2. A.I(Appreciate Inquiary)의 4D 전략

ABCD이론을 잘 수행하려면 A.I, 즉 강점탐구 전략을 사용해야 한다. 데이비드 쿠퍼라이
더(David Cooperrider)에 의해 고안된 A.I는 가치를 높이기 위한 긍정적 탐구로서 사람들
의 사고하는 방식에 변화를 주는 것이다(Bushe, 1995, 14-22). A.I는 긍정적인 변화를 이
끌어내기 위해 대화·이야기가 바탕이 되며, 사람들 사이의 지속적인 대화와 협력을 통해 문
제를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과 방향성을 갖게 한다(Bushe, 2007, 30-35). 즉 A.I 전략은 타
인과의 교류와 소통을 통해 자신들의 경험과 이해와 지식을 수정 보완 확장해가며 실생활에 
접목하는 것인데(강인애 외, 2011, 1-26), 이는 Discovery-Dream-Design-Destiny의 4D 
사이클로 구성된다. 

발견하기(Discovery)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경험들을 나눔으로 자신의 강점이나 잠
재력, 긍정적 요소를 발견하는 과정이다. 꿈꾸기(Dream)는 Discovery 단계에서 발견한 긍
정적 가치와 잠재력을 바탕으로 더욱 발전적인 방향이나 미래, 비전에 대해 꿈꾸게 한다. 
디자인하기(Design)는 함께 꿈꾸었던 것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 실천방안과 전략을 함께 논
의하고 기획한다. 실천하기(Destiny)는 구체화한 미래의 이상적 모습을 실천하기 위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 현실에서 실천하는 것이다(Cooperrider & Whitney, 2005, 5
6-83). 즉 Discovery(가치발견)-Dream(꿈꾸기)-Design(디자인하기)-Destiny(실천하기)의 
형태로 대화와 이야기, 경험 공유를 통해 자신이 가진 긍정의 자원과 잠재력을 발견하고 이
에 기반한 비전과 전략을 세워 스스로 이를 실천하게 하는 것이 강점전략 4D의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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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갈등을 풀어가는 도구

인간은 이야기하는 동물이다. 이야기에는 인간 배경 사건이 언제나 포함되어 있어서 인간
사회에서 일어날 법한 온갖 문제 상황과 그에 대처하는 방식이 들어있고, 문제 상황과 맥락
을 다양한 방식으로 풀어나가는 과정을 내재하고 있다. 이야기 속에 들어있는 어려운 삶의 
복잡성, 다면성, 인간 간의 갈등, 미묘한 심리적 문제 등은 사람들이 문제 상황과 해결이라
는 과정을 통해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은 자기만의 이야기 즉 독백이 아닌 관계 안에서 우리의 이야기를 나누길 원
하며 상호작용하는 대화를 원한다. 슐라에르마허가 대화는 인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고 본
질적인 교제의 방법이라 말한 것처럼(김동현, 2014, 245), 인간은 대화를 통해 소통하고 대
화의 틀 안에서 삶이 이루어지며 의미를 전달하고 마음을 전달한다. 대화는 대화를 이루는 
사람 사이에서 서로가 원하는 목적을 위해 질문, 제안, 설득, 권고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사용되기도 하지만 상대방과의 인간적 관계, 유대적 관계를 위해 이루어지기도 한다. 따라
서 대화는 마음을 공유하게 하며 상대방의 진의를 이해하고 상대방과 깊은 관계를 열어주지
만, 대화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을 땐 오해와 왜곡, 적대와 증오를 증폭시켜 갈등과 분열
을 일으키기도 한다. 따라서 대화에 반드시 있어야 할 전제조건은 상호적이어야 하며 쌍방
적이어야 한다. 대화가 상호적이지 않거나 동시적 쌍방향이 아니면 언어적 폭력이나 사실 
왜곡과 같은 부작용을 초래하며 이는 곧 관계를 깨트리는 원인이 된다. 말과 언어적 표현을 
한다고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상대방의 마음에 귀 기울이며 어떻게 나의 
마음을 잘 전달하고 있느냐가 대화의 핵심이자 본질이다. 

온전한 대화가 이루어지려면 대화의 목적에 맞는 만큼만 정보를 제공하고, 제공된 정보는 
목적에 적합해야 하고 진실해야 하며, 그 표현은 명확해야 한다. 또한, 상대방을 존중하는 
언어를 사용하되 비난하거나 비판 비난 트집 잡는 표현을 삼가야 한다. 더 나아가 혼자 하
고 싶은 말을 쏟아내기보다 말하고 듣기의 순서가 적절히 배분되지 않으면 갈등적 대화로 
변질된다. 갈등적 대화는 요구나 명령, 비난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며 책임회피나 침묵으로 
대화가 종결된다. 이런 대화는 결국 사람들의 갈등을 심화시키며 관계를 단절시키는 근본적 
원인이 된다(손달임, 2008, 70-83). 따라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선 온전한 대화는 충고 조
언 비판 판단 정죄 명령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처지를 이해, 존중, 수용, 배려
하는 마음으로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대화는 혼자 말하는 대담이 
아니라 상대방이 말하도록 경청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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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신앙공동체의 갈등 회복 

각 분야와 계층, 세대와 성별, 지역과 직업 등 우리가 살아가는 각계각층에 만연한 갈등
을 해결하기 위해 갈등의 원인을 규명하고 그 쟁점이 무엇인지 논의하는 연구들과 갈등의 
과정과 구조를 규명하는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갈등 해결을 위해 다양한 보상 제
시 및 주민 참여 확대, 제3자 개입방식 등 다양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으나 갈등은 여전히 
우리 사회 속에 편재해 있고 심화하고 있다. 다양한 연구들과 해결책으로 우리 사회가 가진 
갈등들을 온전히 해결할 수 없는 이유는 갈등은 집단, 문화, 정치, 경제, 사회적 구조, 이슈 
등과 같은 외부환경과 개인의 가치, 경험, 생각, 이념, 감정과 같은 내부 환경의 상호작용을 
통해 발생하기 때문에 사회의 갈등을 한쪽 측면에서만 해결하기가 어렵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와 신앙공동체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샬롬 대화를 통한 샬롬 신앙공동체의 형성이다.

1. 샬롬을 위한 대화

다양한 갈등을 회복하기 위해 ABCD이론과 A.I 4D 전략을 활용하여 공동체 구성원들이 
그들의 다양한 경험과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야 한다. 그들이 가진 갈등의 문제
는 물론 자신의 강점들을 발견하고 갈등 해결을 위해 함께 꿈꾸며 기획하고 실천할 수 있도
록 대화해야 한다. 

1) 발견하는 대화
발견하는 대화(Discovery)의 핵심은 깊은 대화이다. 대화는 먼저 나를 발견하기 위한 ‘나 

자신과의 대화’이다. 삶이 힘들고 바쁘다는 이유로 대부분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지 않는다. 
한 날의 삶을 살아내려고 바쁘게 살다 보면 내가 누구인지, 왜 이렇게 살고 있는지, 무엇을 
꿈꿨는지, 지금 나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인식하지 못하고 하루를 살아낸다. 마음 돌봄이 
없으니 자신의 감정은 업앤다운 요동치고 짓눌린 분노와 짜증의 불안은 채워지지 않는 공허
와 허무로 삶 밑에 자리 잡는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자신과의 대화가 충분히 이루어지면 
자아를 인식하고 자신이 누구이며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된다. 이는 자신의 가치와 삶의 의
미를 회복하는 첫걸음이 된다. ‘하나님과의 대화’는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 나 자신이 용납
되고 수용되며 존재 가치가 증명된다. 이는 하나님 앞에 홀로 선 단독자로서 ‘존재론’적으로 
대화하는 것이다. 또 ‘타인과의 대화’도 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존재이며 하나님
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존재라면 나뿐만 아니라 타인 또한 귀중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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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삶과 생각을 나누는 대화이다. 이는 서로의 다름과 차이를 넘어 인정 지지하며 서로의 
필요와 욕구를 나누며 마음을 나누는 대화이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소명을 발견하고 서로
가 가진 재능으로 이웃을 섬기며 세상을 돌보며 갈등을 해결하고 샬롬을 이루어간다. 따라
서 발견하기는 대화를 통해 자신을 발견하고 자신의 가치 및 강점과 달란트를 발견하며 
‘너’의 존재를 받아들이고 존중할 때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풀린다. 

2) 함께 꿈꾸는 대화
함께 꿈꾸는 대화(Dream)는 갈등을 최소화하고 관리하며 회복되어 샬롬을 누리는 상태를 

함께 꿈꾸는 것이다. 나 자신과의 대화를 통해 나를 이해하고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 자신
의 존재적 가치를 회복하고 타인과의 대화를 통해 상대방을 존중하며 상대방의 삶을 이해한
다면 비전을 나누고 함께 연합하고 연대하여 갈등 없는 사회와 신앙공동체의 샬롬 상태를 
꿈꿀 수 있다. 각자 관계에 있는 갈등문제와 신앙공동체나 교회에 만연된 다양한 형태의 갈
등들을 어떻게 회복시키며 샬롬을 이룰 수 있을지 함께 이야기하며 이야기를 통해 샬롬을 
꿈꾸는 것이다. 내가 꿈꾸는 샬롬의 관계(부부, 자녀, 이웃, 직장동료, 교회 성도 등 나와 연
관된 모든 관계)는 무엇이며, 신앙공동체(가정, 학교, 직장, 동호회, 모임, 교회, 등)가 꿈꾸
는 샬롬 상태는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며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샬롬 사회를 꿈꾼다. 분열과 
갈등, 혐오와 폭력이 만연한 나의 삶의 자리에서 신앙공동체와 지역사회, 세상을 위해 내가 
가진 재능과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발견하여 어떻게 샬롬을 이루어 갈 것인지에 대해 꿈을 
꾸는 것이다.

3) 만들어가는 대화 
만들어가는 대화(Design)는 교회와 신앙공동체에 만연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각자가 삶

의 자리에서 어떻게 샬롬을 실천할지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실행을 설계한다. 가까운 가족관
계에서부터 직장동료와 교회 성도들, 친구 사이에서 경험하고 있는 갈등을 해결할 구체적이
고 실제적인 방법들을 구상해보는 것이다. 더 나아가 집단과 집단의 갈등, 집단과 개인의 
갈등 속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역할과 능력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추상적인 꿈을 현실로 구현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다. 특히 교회의 성도들이 각자 어떤 재능과 어떤 꿈을 가졌으며,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활
동하고 있는지 정보를 공유하고 연결해 줄 장을 마련하고 서로 합력하여 하나님의 샬롬을 
이루어가는 공동체임을 인식해야 한다. 나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함께 샬롬을 
이루어가고 있음을 느끼고, 부족함을 서로 채워주며 연합과 연대하는 삶을 경험하는 것이
다. 이를 위해 교회와 신앙공동체는 성도들의 삶을 지원하고 지원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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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해야 한다.

4) 실천적 대화
실천적 대화(Destiny)는 갈등과 분열을 회복하고 샬롬의 하나님나라를 구현하기 위해 현

재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찾고 실천하는 것이다. 나의 재능과 비전을 
발견하고 서로의 삶과 비전을 공유하며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샬롬을 꿈꾸고, 이 샬롬을 이
루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찾아 말과 행동으로, 몸과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것이다. 
삶으로 실천하기 위해 그리스도인들은 실천리스트를 작성하되 거대하고 거시적인 실천보다
는 작고 소소한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다.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실천리스트를 작성해서 
실제로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개인적인 실천리스트를 포함하여 함께 
연합하여 샬롬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공동체적 실천리스트를 함께 작성해보는 것도 필요하
다. 또 샬롬 실천 일기를 써 보는 것도 좋다.

2. 샬롬 신앙공동체

샬롬 신앙공동체는 앞서 제시했던 ABCD이론에 근거하여 이해할 수 있다. 먼저 각 교회
나 신앙공동체는 각 공동체가 가진 모든 자산들이 어떤 재능과 달란트, 비전과 소명을 가졌
는지 조사하여 지도화하고, 공동체 내에서 그 자산들을 어떻게 연대하여 활용할 수 있을지 
근거 틀을 마련할 관계를 구축한다. 이는 각 개인이 가진 재능과 능력, 달란트와 비전을 그
들이 속한 교회와 신앙공동체의 예배·섬김·교육·봉사·선교 등 각 영역에서 각개전투의 방식
이 아닌 연합과 연대적 활용으로 샬롬 신앙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비전을 세우는 것이 중요
하다. 더 나아가 그들의 비전과 달란트, 재능과 소명을 교회나 공동체에 국한하지 않고 각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샬롬 신앙공동체가 교회의 틀을 벗어나 지역의 샬롬 신앙공동체를 이
룰 수 있는 확장성을 이루어가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교회들과 신앙공동체들이 각 지역에 
속한 정부 기관, 민간기업, 모임 등과 비전을 공유함으로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 

교회나 신앙공동체 구성원들이 자신의 이야기와 깊은 대화를 통해 서로를 알고 서로의 욕
구와 필요를 확인하고 강점을 이해하며, 그것을 건강하고 생산적인 방식으로 전달하고 공유
한다면 우리 삶에 편만한 다양한 갈등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교회가 이제까지 양적 부흥이
나 성장을 목표로 했을 때,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갈등을 외면했다. 때론 악한 영의 공격
이라 치부하였고, 때론 하나님이 해결해주실 고난으로 하나님께 그 책임을 떠넘겼다. 교회 
내의 갈등을 도외시하거나 외면하다 보니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수많은 갈등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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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벗어날 수 없었고, 이 갈등들을 해결하거나 해소시키지 못한 채 하나님의 도우심 만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수동적 상태로 머무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각자에게 
주어진 재능과 달란트를 발견하고 또한 서로가 가진 강점과 비전을 발견하고 공유하여 이 
갈등들을 함께 풀어가고 해결할 수 있는 샬롬 신앙공동체가 형성된다면 갈등문제를 보다 적
극적으로 샬롬으로 해결해 갈 수 있는 실마리라 생긴다. 또한, 개인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들을 교회나 신앙공동체가 함께 연대하여 대응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고 그로부터 삶의 안
정감을 누릴 수 있게 된다. 더 나아가 교회나 신앙공동체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
들과 모임들과 연합하여 지역사회를 하나님의 샬롬 신앙공동체로 변화시키는 역사도 더불어 
경험할 수 있게 된다. 

그렇기에 교회나 신앙공동체는 각각의 공동체 구성원들의 강점과 특징, 달란트와 비전을 
잘 지도화하고 함께 연합하고 연대할 수 있는 관계를 구축하여 샬롬 신앙공동체로 틀을 변
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Ⅵ. 나가는 글

인간 역사 속에서 인간이 가진 이성과 노력을 가지고 갈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많은 
시도를 해왔으나 역부족이었다. 그렇다면 갈등문제를 영원히 풀 수 없는 것일까? 본 논문을 
통해 교화와 신앙공동체의 갈등을 ‘샬롬’의 상태로 풀어 갈 방법을 시도해 보았다. 

연구자는 갈등을 관리하고 극복하기 위해 갈등 해결의 열쇠인 ‘샬롬’을 ABCD이론과 A.I
의 4D 전략에 맞추어 이야기로 풀어내는 방법을 기독교 신앙공동체 교육에 접목하였다. 신
앙공동체 안에서 각자의 강점으로 이웃에 대한 존중과 배려, 인정과 지지를 통해 갈등을 최
소화하고 함께 이루어 갈 수 있는 자산을 지도화하고 관계를 구축하여 정보를 활용함과 동
시에 하나님의 소명을 발견하고(Discovery), 그 소명으로 하나님나라의 샬롬을 이루는 꿈을 
꾸며(Dream), 삶의 자리에 만연한 다양한 갈등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구체화하
고(Design) 이를 소명과 사명에 맞게 삶을 통해 실천해가는(Destiny) 4D 사이클을 설계하
였다. 이를 시행하는 구체적 도구는 이야기와 대화이다. 

교회의 건물은 갈수록 커지고 화려해지며 인터넷엔 수많은 설교들이 홍수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를 분열시키고 분노와 폭력을 유발하는 갈등이 여전히 교회와 
신앙공동체 안에서도 거세지고 있다. 갈등은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해결
해주지도 않는다. 갈등 관리와 극복 및 해결은 샬롬을 꿈꾸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하나
님 나라를 중재하며 신앙공동체 안에서 그것을 풀어갈 수 있는 내면의 힘을 길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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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매 순간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이 필요하다. 철저히 나 자신과 대화하
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이웃과 대화하게 되는 모든 과정에 성령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이끄
셔야 한다. 성령 하나님은 갈등과 분열의 현장에서도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시며 우리의 
이야기에 경청하고 계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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